
석유화학, 수출 가격경쟁력 개선
가격경쟁력지수 58.6 달해 … 석유제품은 48.6으로 크게 떨어져

2013년 1/4분기 국내 석유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원화가치 상승, 엔저 등으로 2010년 3/4분기 이래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외 바이어와 각국 주재 상사 근무자 등 206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4분기 수출 선행지수가 51.8로 2012년 4/4분기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했다.

수출선행지수는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동향을 토대로 수출경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수치가 50 이상이면 이전

분기보다 수출전망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완화, 유로존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모색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다만, 가격·품질경쟁력 지수는 하락해 수출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가격경쟁력지수는 원화절상, 엔저 등으로 2.1포인트 하락한 49.6에 머물러 2010년 3/4분기 49.2를 기록

한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50을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중국이 55.9로 11.2포인트나 상승해 중국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

측됐으며 중동(54.5→57.7), 북미(52.9→56.3), 러시아·독립국가연합(53.7→55.9), 일본(46.4→47.7)에 대한 수출경기

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은 2.8포인트 감소한 4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여전히 수출전망이 어두웠으며, 아시아(55.6→

51.1), 중남미(55.4→53.2)로의 수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53.2→58.6), LCD(47.1→57.4), 자동차(50.7→54.4), 섬유류(47.3→52.4)는 선전하겠지만 철

강(53.9→48.5), 석유제품(51.2→48.6), 자동차부품(50.2→50.0), 무선통신(60.3→54.7) 등은 수출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글로벌연구실장은 “원·엔화의 환율 변동으로 해외 시장에서 국내 수출품의 가격경쟁

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품질 개선과 새 주력 수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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